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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래 어떤 시점에 하고자 했던 의도(intention)

를 실행할 것을 자발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노인들

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매월 제 때에 공과금을 지불하거나, 식후 

30 분 후 약을 복용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등 의

도에서부터 행위까지 걸쳐서 일상적인 생활과 깊

이 관련된 이런 유형의 기억을 미래기억(prospec 

tive memory)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실행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종종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일상생활에서 

기억과 관련된 문제의 50~80%가 미래기억상의 

문제라는 보고가 있었다(Crovitz & Daniel, 1984; 

Terry, 1988). 최근에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기억상에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찾으

려고 노력해왔다.  

미래기억은 과거에 경험된 사건들을 재인

(recognition), 회상(recall)하는 과거기억(retrosp 

ective memory)과는 대비되는 기억이다(Maylor, 

1996). 대신 미래기억은 미래의 특정 사건이나 

시점에 의도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기억하는 기억

이다(Guynn, McDaniel, & Einstein, 1998). 일상

생활에서 의도한 행위가 즉시 수행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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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인들은 연령에 따라 기억력의 저하가 일어나면서 일상생활을 영유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을 기억하거나 가
스 불에 물을 끊인 후 끄는 것을 기억하는 것 등 의도한 행위를 실제로 수행

하거나, 진행 중인 행위와 미래에 수행하여야 할 행위 등을 기억 (미래기억; 
prospective memory) 해야 하는 데 부담을 갖는다. 특히 노인은 시간-의존 미
래기억(time-based PM)에서 다른 미래기억보다 연령에 따른 낮은 기억 수행을 
보였다. (Einstein & McDaniel, 1995) 본 논문은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의 패턴을 파악하고, 일상생활과 비슷한 상황에서 노인의 시간-의존 
미래기억(time-based prospective memory)과 노인의 자율성(autonomy)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UI 방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노인 실험 참가자는 
사건의존 미래기억에서 의도와 연합된 ‘맥락 단서’를 제시하는 방식을 더 선
호하였으며, 시간의존 미래기억 실험에서는 대학생 집단보다 미래기억 수행 
시 외부 도구에 대한 강한 의존도를 보였다. 이는 적절한 미래기억 보조도구

가 제시된다면 더 높은 수행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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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의도(delayed intention)는 기억 속에 하나

의 간략한 서술문 형식(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과를 살 것이다.)으로 저장하였다가 특정 시점

에 자기생성적(self-generated)으로 인출하거나 

의도와 연합된 환경적인 단서(과일가게)에 의해 

활성화되어 인출된다(Goschke & Kuhl, 1993; 

Marsh, Hicks, & Bink, 1998). 이럴 듯 미래기억

은 외적 자극에 대해 학습된 기억이 아니라 자기

생성적 내용을 기억한다는 점에서 약호화 과정

(encoding)과 인출단계(retrieval)에서 과거기억과 

차이를 보인다(Cohen, 1996).  

미래기억에서 기억해야 하는 정보가 비교적 단

순한 행동(예: 물 끊이고 가스 불 끄기)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적절한 

인출과 수행의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 왜냐하면 

기억자극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의도이기 때문에 동기가 높지 않

은 경우에는 의도가 강하게 약호화되지 않으며, 

인출 시에도 외부 단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

적(self-initiated)으로 인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instein 과 McDaniel(1990)은 인출을 격발시키

는 단서에 근거하여 미래기억을 사건의존(event-

based)기억과 시간의존(time-based) 기억으로 구

분하였다. 사건의존 미래기억은 행위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외적 사건이나 단서가 제공되어야 하는 

기억을 말하고, 사건의존 미래기억은 구체적인 시

간이나 특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행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만일 미래기억 과제가 시간의존 미래기억

(time-based PM)일 경우 자신의 의도를 인출하

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과 경쟁하여 이를 

중단하고 기억하여야 하며, 동시에 목표시점까지 

시간경과를 모니터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억의 부

담이 많아 특히 노인들에게는 인출의 어려움을 겪

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쟁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여러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의 주의자원은 쇠퇴해

진다(Plude & Hoyer, 1985; Salthouse, 1994) 따

라서 노인들은 시간의존 미래기억 수행하는 실험

에서 시간경과를 모니터하는 횟수가 청년 집단보

다 현저히 떨어지고 미래기억 과제에서도 낮은 수

행을 보였다.(Einstein, McDaniel, Richardson, 

Guynn, & Cunfer, 1995)  반면 사건의존 미래기

억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사건의존 미래기억이 의도와 연합된 외적 단

서에 의해 자동적인 연합(automatic association)

이 되었기 때문에 더 빠른 처리가 일어났다

(Guynn, McDaniel, & Einstein, 2001; McDaniel 

et al, 1998).   

일련의 실험실 상황에서 미래기억은 과제 유형

에 따라 다른 처리과정을 보였다. 사건의존 미래

기억에서는 의도가 외적 단서와 연합된 자동적인 

처리과정(automatic process)를 보였고, 시간의존 

미래기억에서는 시간을 모니터하는 등 주의를 요

구하는 처리과정(attention-demanding process)

을 보였다.  

 Nowinski & Dismukes (2005)는 많은 현실세계 

상황에서는 사건의존 미래기억 실험처럼 하나의 

단서만이 유일하게 의도와 연합되기보다는 이전에 

의도와 연합된 다양한 단서나 맥락에 의해 의도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이 실험결과는 노인의 시간의

존 미래기억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의도한 시간에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진행중

인 행위를 중단하고 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의도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주의 자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일 의도가 실행되는 맥락과 현재 맥락이 

다르다면 이 역시 시간의존 미래기억에 부정적 영

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부엌에서 찜 요리를 

20 분 정도 기다릴 때, 같은 부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계를 보는 횟수도 적을 것

이고,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하지만 만일 거실에서 잠깐이나마 TV 를 보고 있

는 경우나 잠깐 현관 밖을 나가는 일이 생겨서 부

엌이라는 맥락과 떨어져 있을수록 시간을 모니터

링하는 횟수도 시간의존 미래기억 수행 성공도 줄

어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존 미래기억에

서 의도와 관련된 맥락정보를 제시하면 시간 모니

터링을 하는 횟수가 증가하여, 미래기억 수행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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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많은 사용

자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휴대폰이나 전자수첩, 

컴퓨터 등 인간의 기억을 보조하고, 앞으로의 스

케줄을 조정하고 알려주는 기능 등 일정부분 미래

기억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인이나 특정 대상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기기가 

아니며, 충분하게 인간 기억을 기반으로 디자인되

지 못하였다.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

인의 복지와 관련된 여러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

경이 도래하면 노인의 일상생활의 상황을 인식하

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 보다 더 검토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지 기능을 이해하는 연구들이 진척되

어야 할 것이다.  

윤용식 외 (2005)는 미래 유비쿼터스 기기에 

대한 사용성 평가 연구에서 사용자가 기기에 대한 

통제감과 자율성이 중요한 사용성 요인으로 제시

하였다. Schulze (2004)는 Ellis (1996)가 4 단계

(의도의 형성, 의도 유지, 의도 회복, 의도 집행)

로 구분한 미래기억의 처리과정을 기초로 뇌손상 

환자를 위한 미래기억 보조 시스템을 제시하였는

데,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자율성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사람들과 마찬

가지로 환자나 노인들도 자신의 수행해야 할 일에 

통제감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설문을 통해 노인들의 미래

기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율성과 통제

감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의 일상적인 

시간의존 미래기억을 자발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몇 가지 UI 방식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1  

2-1. 노인의 미래기억에 대한 일반적 설문조

사 및 결과 

 

 서울 소재 노인 복지관련 시설에서 컴퓨터 교양 

수업을 듣는 60 세~70 세 노인 45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래기억(내일 몇 시에 무엇을 

하기로 했지?)과 과거기억(어제 몇 시에 무엇을 

했지?) 중 기억하기 어려운 기억이 무엇이냐에 대

한 질문에서 미래기억(30 명), 과거기억(15 명)이

라고 답변하였다. 자신의 미래기억에 대한 자신감

을 7 점 척도에 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노

인 참가자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아주 자신 없다

에 3 명, 아주 자신 있다에 2 명이 답해주었다. 사

건, 시간 의존기억에 대한 실수 정도를 묻는 질문

에서 대부분 보통이나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메모를 하고, 신경을 많

이 쓰고, 시계를 자주 본다고 대답하였다. 다음 4

가지 보기로 시간의존 미래기억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①10 분 후 

보일러를 끈다. ②1 시간 후 보일러를 끈다. ③내

일 보일러 수리공에게 전화를 건다. ④ 다음주 보

일러를 산다) 10 분 후라고 대답한 사람은 26 명, 

1 시간이 12 명, 다음주가 7 명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짧은 시간 내에 행하여지

는 일상적인 시간의존 미래기억을 어렵게 생각하

고 있다는 결과이다.  

 

2-2. 유비쿼터스 사용성 요인과 미래기억을 

보조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미래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노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윤용

식 외 (2005) 연구에서의 유비쿼터스 21 개의 사

용성 요인 중 일상생활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

술이 실현된다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은 

요인을 5 개 고르라는 질문을 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파워포

이트로 관련 지식과 사용성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설문결과, ‘ 사용편의성’ , ‘ 정보보호’ , 

‘ 학습용이성’ , ‘ 자율성’ , ‘ 통제감’  등 기기 

사용에 관련된 요인과 심리적 요인 등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유비쿼터스 사용성 요인으로 선택

하였다.  

노인의 일상생활의 사건의존, 시간의존 미래기

억을 보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방식을 알아보

기 위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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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의도들을 중심으로 의도를 인출하는데 도움

을 주는 방식(text/image)을 PDA 의 액정화면에 

붙여서 파워포인트로 제시해보았다.   

설문결과 사건과 관련된 미래기억(식사 후 친구

에게 전화를 걸기로 하자, 컴퓨터 수업 후 과일을 

사기로 하자)에서는 의도와 관련된 이미지를 제시

하는 방식을 선호하였고(32 명), 그 이유에 관해서

는 ‘ 한번에 떠오르게 한다’ (16 명), ‘ 기억해내

기 편하다’ (11 명). Text 방식이 싫은 이유는 

‘ 알고 있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14 명)’ , ‘ 읽는 

것이 도리어 번거롭다’ (9 명) 라고 대답하였다. 

시간과 관련된 미래기억(저녁 7 시쯤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로 하자)에서는 text 방식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 17 명/ image 

14/ 둘 다 별로이다 4 명) 

 

3. 연구 2 

3-1. 의도와 관련된 맥락정보 제시방식 실험  

시간의존 미래기억에서 의도와 관련된 맥락단서

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시간의존 미래기억 실험 패러다임(McDaniel & 

Einstein, 1990, 1995, 2000)을 이용하여 실험을 

해보았다. 실험참가자는 진행중인 과제(그림 맞추

기 퍼즐게임)를 수행하면서 2 분 간격 마다 총 5

번 노트북 특정 자판( / ) 키를 누르는 미래기억과

제를 수행해야 했다.  

 

3-2. 방법 

참가자.  

연세대학교 학생 12 명(22~27 세)과 노인 복지

관련 시설에서 컴퓨터 교양수업을 듣는 58~65 세 

노인참가자 11 명을 대상으로 무선적으로 연합된 

맥락단서를 제시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

로 나누었다. 실험 실시 전에 시간을 볼 수 있는 

모든 기기는 제거하였다. 

 

자료 및 도구 

실험프로그램은 Visual Basic 으로 제작하였고 

모든 조건에서 16 인치 모니터를 사용하였다. 반응

은 자판의 키와 마우스를 통해 입력되었다. 본 실

험에서 맥락단서는 노트북의 실제 이미지 사진을 

이용하였다. 시간 모니터링은 특정 자판을 눌러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회수와 시간을 

기록하였다. 진행중인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TV

시청 등과 같이 오락성이 요구되면서 몰입할 수 

있는 과제(그림조각 맞추기 퍼즐)를 선택하였고 

조작과 성공에 따른 청각 신호도 주었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으로 의도와 연합된 맥락단서의 유/ 무, 

종속변인으로는 시간 모니터링 횟수, 미래기억과

제 정확성(의도한 시간의 전후 5 초 이내)을 알아

보았다. 퍼즐 과제의 수행시간이 2 분 이전이거나 

3 분이 넘은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절차  

실험 전에 실험참가자에게 개인별 그림조각 맞

추기 퍼즐 속도를 측정한다고 말하면서 2 분마다 

오른쪽 뒤 노트북 자판의 Z 키(빨간색 스티커로 

표시)를 누르라고 지시하였고, 실험 시작과 함께 

시간은 / 키를 누르면 확인 가능하다고 알렸다. 

두 과제 모두 실험 상 중요하다고 미리 알렸다. 

연습시행으로 하나의 퍼즐을 푸는 시간이 2~3 분 

안에 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시켰다(노인-12/ 대

학생 24 조각) 아울러 노트북 Z 키와 테스크탑 / 

키를 직접 눌러 반응결과를 확인하게 하였다. 본 

시행에서는 16 개 그림조각이 진행 중 과제로 제

시하였다. 맥락단서를 제시하는 집단에서는 의도

(2 분마다 노트북 특정 키 누르기)와 맥락단서를 

같이 기억하라고 지시하였고, 의도와 연합된 맥락

단서는 왼쪽 상단 눈에 띄는 곳에 제시하였다. 실

험은 참가자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3-3. 결과 

 실험결과, 대학생과 노인집단의 미래기억 과제수

행 결과에서는 차이가 보였으나(t=1.204. df=21, 

p<.05), 각 집단의 맥락단서 유/무에 따른 처치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시간모니터

링 횟수는 대학생과 노인집단의 차이를 보였지만

(t=-8.796, df=21, p<.05), 맥락단서 유/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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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실험 후 설문에서 대

학생 집단은 적은 시간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시간

을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노인 집

단은 시간을 떠오르기 위해 자주 시간을 확인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맥락단서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

학생집단은 의식은 하였지만, 그리 큰 영향을 주

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노인집단은 대부분 보통이

라고 답하였다.    

 

 

4. 논의 

 

설문 결과, 노인들의 상당부분은 과거에 했었던 

것을 기억하기 보다는 미래에 해야 하는 것을 기

억하는데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사건에 관련이 있는 미래의 의

도를 기억하는데 맥락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

호하였다. 시간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미

래의 의도는 맥락단서와 시간을 같이 제공하는 방

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해주었다. 시간의존 미래

기억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맥락단서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는 참가자 수가 적어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지만, 노인 집

단이 대학생 집단보다 과제 수행을 위한 외부기기 

사용(시간모니터링 키 누르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학생 집단 참가자들은 적은 시간 확인

을 통해서도 시간을 짐작하면서 진행 중 과제(그

림퍼즐)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노인 집단은 시간 

짐작을 하면서 진행 중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을 자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의 미래기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외부기기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보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즉 노인들은 자신들의 줄어드는 기억용량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의 환경적 단서를 이

용하는데 적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Mayer 

(1996)의 연구에서도 미래기억에서 노인들이 외

적 기억보조도구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이것들

을 사용하는 경우에 청년들에 비해 수행이 떨어지

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노인에

게 적합한 사용성 요인이 고려된 기기가 디자인된

다면 미래기억을 보조하는 도구의 사용을 적극적

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과거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겪는 사건들이나 기

억해야 하는 일들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이어서 일

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리 큰 불편을 겪지 못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발전에 의한 사회 변동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에서는 노인이 일상생활

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노인의 일상생활 변화와 새로운 사

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한 연구와 그에 

맞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구상할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인지 기

능과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었을 때 노인의 심

리적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의

한 노인의 일상생활 보조하는 연구에도 노인의 인

지적, 심리적 이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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